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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대학 재학생들과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인 ChatGPT의 사용의도를 정보기술사용과 수용에 관한 통합이론(UTAUT)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본 연구의 자료의 수집은 ChatG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IT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위험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의도와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넷째, ChatGPT의 사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채택 되었다.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tentions college students and young office workers in their 20s to 30s in using ChatGPT, a new technology, by applying the Integrated Theory of Information Technology Use and Acceptance (UTAUT). College students and office workers have high expectation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o collect data for this study,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college students and IT-professionals who have utilized the ChatGPT servi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erformance expectation, effort expectation, and social impact positively (+) effected the intention to use ChatGPT. Second, cognitive risk was found to negatively (-) effect the intention to use ChatGPT. Third, the hypothesis that the promotion conditions would positively (+) effect the intention to use ChatGPT and usage behavior was rejected. Fourth, the hypothesis proposing that the intention to use ChatGPT would positively (+) effect usage behavior, was sup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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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22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생성형 AI(인공지능)는 2023년 GTP-4.0 모델이 출시되며 더 가속화 되었다. ChatGPT는 공개된 지 5일 만에 100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이러한 현상은 넷플릭스가 100만명의 사용자를 모으는데 3.5년이 걸렸으며, 인스타그램이 2.5개월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파급력이라 할 수 있다[1]. 미국의 오픈AI(Open AI)사가 공개한 대화 전문 AI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장은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적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세해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그야말로 ‘핫’한 상태다[2].

      Microsoft는 OpenAI 회사에 2019년, 2021년에 이어 2023년 1월에는 기존보다 더욱 확장된 파트너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다. Microsoft는 자사의 인터넷 검색엔진인 Bing 검색서비스에 ChatGPT 서비스를 사용하게 했다[3],[4].

      Google에서는 ChatGPT와 유사한 생성형 인공지능인 AI Bard 출시해 서비스를 개시를 2023년 2월 6일에 발표하였다[5]. 한편 국내에서는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를 출시해 검색과 쇼핑에 접목하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하이퍼클로버는 한국어 특화 AI모델로 2040억개의 파라미터를 적용하였다. 이는 GPT-3의 1750억개의 파라미터 갯수를 능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카카오는 2021년 11월 AI 언어 모델 KoGPT를 카카오브레인을 통해 공개했다[6].

      이처럼 ChatGPT의 확산이 향후 우리 사회에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사용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여 ChatGPT 사용의도를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모형을 기반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ChatGPT의 주 사용자로 대학생과 직장인을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7]. 특히 대학생이 속한 20대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Chat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차별화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2023년 3월 29일~4월 2일에 전국 20대에서 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ChatGPT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20대의 ChatGPT 사전 인지 비율이 71.6%로 50대의 52.2%보다 높았고, 이용 경험 비율도 20대가 48.0%로 50대의 21.4%보다 높았다. 양정애의 연구에서는 ChatGPT를 업무 용도로 사용한다는 20대와 30대는 각각 40.8%, 50.0%인데 비해, 4050 연령대는 각각 29.7%, 29.6%로 나타났다. 그리고 20대와 30대 응답자에게서 업무, 학습, 자기개발로 ChatGPT를 이용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하였다[2].

      이러한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ChatGPT 사용의도에 관한 연구는 한국의 사회 변화에 앞장서는 그룹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 재학생들과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인 ChatGPT의 사용의도를 기술사용과 수용에 관한 통합이론(UTAUT)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ChatGPT의 선행연구
        ChatGPT는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이용하여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 지능 기반 대화 에이전트이다. ChatGPT는 인터넷 자료를 통해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이러한 학습을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8]. 생성형 AI의 특징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주제에 관계없이 대화에 응할 수 있으며, 사용자 쿼리에 대해 일관되고 상황에 맞는 응답을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대표적 모델인 ChatGPT는 새로운 언어 모델로서 번역, 요약, 질문에 대한 답변, 역할을 지정한 챗봇 대화와 같은 광범위한 자연어 처리 작업도 가능하며 엑셀 작업 및 파이썬 코딩 작업도 간단히 수행 가능하다[2].

        ChatGPT는 2021년 말까지 생성된 광범위한 데이터들을 학습한 GTP-3.5가 나왔으며, 현재 GTP-4.0 모델도 출시되어 기존의 GTP-3.5 모델에 비해 자연어 처리에 강하고 한국어 지원도 잘 되고 있다. Chat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로써 사용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의 형태로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고 제작한다. 정유남 과 이영희의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활용한 국어과 융합 교육 사례 연구를 하였다[9]. 나상수 등은 Transformer 언어 모델을 활용한 초중등학습자 작문 연령 예측 모델 구현에서 ChatGPT를 교육의 관점에서 한 연구로 주목해 볼 수 있다[10]. ChatGPT는 사용자가 제시한 질의가 구체적일수록 목적에 부합한 답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ChatGPT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장성민의 연구에서도 ChatGPT가 바꾸어 놓은 작문교육의 미래에서 ChatGPT는 사전 훈련된 방대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문제도 풀고 코딩도 하고 가까운 미래에 ChatGPT가 의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등의 직업을 대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하였다[8].

      

      
        2-2 UTAUT모형의 선행연구
        정보기술수용모형(TAM)은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사용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사용할 의도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Davis가 제안하였다[11].

        Davis가 제안한 정보기술수용모형은 새로운 정보기술 사용시 업무 적합하고 사용결과에 대한 기대 등을 측정하는 지각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사용의 편리함을 측정하는 지각된 사용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이 사용자의 기술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 사용의도가 사용자의 신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1]. 신기술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기술의 인지된 장점과 인지된 사용 비용, 기존시스템 및 제도의 호환성, 사회적 인식 및 기술지원의 가용성 등이 있으며, 기술과 관련된 혁신 및 위험 수준, 복잡성, 사용용이성 수준, 기존시스템과의 호환성 수준, 사회적 영향 및 동료들의 압력 수준 등이 있다[12].

        Venkatesh et al. 은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모형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과 주요변수들을 통합하여 정보기술수용에 관한 통합이론인 UTAUT 모델을 제시하였다. UTAUT모델은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노력기대(effort expectancy) 그리고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등을 주요 요인으로서 제안하였으며, 연령, 성별, 경험, 자발성 등의 요인들이 정보기술 수용과정에 유의미한 조절역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13].

        성과기대는 지각된 유용성, 업무 적합성, 외재적인 동기와 상대적 이점, 사용결과에 대한 기대 등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노력기대는 지각된 사용용이성, 복잡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사회적 요인과 주관적 규범, 지각된 이미지 등으로 구성하였다. 촉진조건은 지각된 행위 통제와 적합성 및 촉진조건으로 구성하였다. UTAUT는 사용자의 신기술수용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정보기술 수용 모형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

        UTAUT모형은 기술 및 서비스의 유형이 새롭고 간단하여 자발적인 사용이 가능한 개인의 수용의도를 평가하기에 적합한 모형으로 제시되고 있다[14].

        Jeon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수용의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연구에서는 성과기대와 노력기대가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병헌[16]은 UTAUT모형을 적용하여 항공사 e-서비스 사용의도 및 이용행태 분석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모바일과 웹서비스 그리고 키오스크 서비스 모두에서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록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스마트기기 활용의도를 UTAUT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과기대, 노력기대, 상호작용 모두가 교사의 스마트기기 수업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정채용은 그의 연구에서 적합성,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은 수용의 태도와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강선희의 연구에서는 UTAUT 모형을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인지된 위험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모형에서 추가된 인지된 위험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UTAUT모형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된 이론들을 통합하여 제안한 모형으로 현재까지 정보기술 사용자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을 설명하는데 타당성이 높게 인지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ChatGPT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기 위해 UTAUT모형을 도입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설계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생성형 AI인 ChatGPT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대한 연구를 위해 UTAUT 모형을 기반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본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UTAUT 모형에 조절변수로 포함된 성별과 연령, 그리고 사용경험, 사용자의 자발성 등은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ChatGPT 서비스 사용자의 수용의도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기존의 UTAUT모형을 기초로 하여개인의 정보기술에 대한 수용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성과기대와 노력기대 그리고 사회적 영향 등 세 가지 요인이 사용자의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성과에 대한 기대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성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로 정의하고, 정보기술수용모형인 TAM의 지각된 유용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23]. 유호선 등[24]의 연구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u-Market에서 서비스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는 UTAUT 모형을 바탕으로 성과기대가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H1 : 성과기대는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력에 대한 기대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지각된 사용용이성의 정도로 정의된다. TAM의 지각된 사용용이성을 포함하여 관련 연구들의 개념을 통합한 변수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 유사성을 가진다[22]. 지각된 사용용이성은 정보시스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로서 입력과 출력의 편리함, 검색 및 분석과정의 편리함, 도움말 기능의 다편리함 등을 말하며, 기존 연구[21],[22]와 일관되게 행위의도의 유의한 선행변수임을 나타내며, 특히 새로운 행위의 초기에 두드러짐을 지적하였다.

        유호선 등[25]의 UTAUT 모델을 기반으로 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력기대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H2 : 노력기대는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영향은 나의 지인들이 내가 새로운 시스템의 사용이 당연하다고 믿는 정도로 것을 정의할 수 있다. 유호선 등[25]의 연구에서는 유희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지각된 사회적 영향이 유희적인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강선희[19]의 연구에서는 UTAUT 모형을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영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3 : 사회적 영향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지적 위험이란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서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결과를 통해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사회적인 위험과 재정적 위험 그리고 심리적위험과 시간적 위험, 보안 위험 등을 의미한다[19].

        
          	H4 : 인지된 위험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촉진조건은 정보기술 수용 의도 및 사용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된 요인을 말한다. 촉진조건은 새로운 정보기술 과 새로운 기기를 사용하는데 있어 기술적 지원이 잘 갖춰져 서비스 지원을 받기가 쉬운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사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21],[23]. 이러한 촉진요인은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용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정보기기 사용자보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용행동을 하게 된다.

        Venkatesh 등[13]에서 제시된 정보기술 수용에 관한 긍정적인 태도에 의해 형성된 사용의도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실제적인 사용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촉진조건과 사용의도 그리고 사용의도와 사용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5 :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 : ChatGPT의 사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내용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채택된 모든 측정 문항들은 과거 연구들에서 사용된 변수들로 타당성이 검증된 항목들을 선택하여 본 연구의 환경에 맞도록 적절한 문구상의 수정을 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항목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Venkatesh 등[13], Jeon 등[15]의 UTAUT 모형을 참조하여 ChatGPT의 수용의도에 대한 연구에 따라 하위요인으로 성과기대는 ChatGPT가 정보를 잘 수집하는 정도, ChatGPT가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정도, ChatGPT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도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노력기대는 ChatGPT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ChatGPT의 사용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ChatGPT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주변 사람들은 내가 ChatGPT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 주변 사람들은 내가 ChatGPT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정도, ChatGPT를 사용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촉진조건은 ChatGPT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는 정도, ChatGPT 사용을 위한 편리한 장비가 준비 되어 있는 정도, ChatGPT 사용을 위한 적당한 환경이 준비 되어 있는 정도에 대해 3문항, 수용의도는 ChatGPT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 기회가 있으면 ChatGPT를 사용해 보고 싶은 정도, 다른 사람에게 ChatGPT를 권유하고 싶은 정도 등을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용행동은 일상속에서 ChatGPT를 사용하고 싶은 정도, ChatGPT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정도, 필요한 경우 ChatGPT를 사용하는 정도 등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위험은 강선희[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내용을 토대로 ChatGPT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정도, 해킹이나 보안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 오류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대해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Ⅳ. 분석결과
      
        4-1 연구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자료의 수집은 ChatGPT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IT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시기는 2023년 3월 10일부터 2023년 4월 10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총 251부를 회수하여 본연구의 분석에는 240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과 AMOS 27.0을 이용하였다.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AMOS 2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 성별은 남자 57.5%, 여자 42.5%이고 연령은 20대가 52.5% 30대가 47.5%로 나타났다. 학생 49.2%, IT종사자 40.0%, 연구직 10.8%로 나타났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s
          
          

        

        
          
            
              	Demographic Categories
              	Frequency
              	%
            

          
          
            	Gender
            	Male
            	138
            	57.5
          

          
            	Female
            	102
            	42.5
          

          
            	Sum
            	240
            	100
          

          
            	Age
            	20-29
            	126
            	52.5
          

          
            	30-39
            	114
            	47.5
          

          
            	Sum
            	240
            	100
          

          
            	Education
            	Attending University
            	118
            	49.2
          

          
            	Graduate from College
            	74
            	30.8
          

          
            	Graduation from Graduate School
            	48
            	20.0
          

          
            	Sum
            	240
            	100
          

          
            	Career
            	Student
            	118
            	49.2
          

          
            	IT Occupation
            	96
            	40.0
          

          
            	Research Post
            	26
            	10.8
          

          
            	Sum
            	240
            	100
          

        

        

      

      
        4-2 연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하기 전에 연구변수의 항목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 수행하였다. 먼저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 회전은 요인들의 상호 독립성을 검증하기 위해 베리멕스 회전법을 사용하였다. 요인적재량은 가장 낮은 값이 0.728로 나타나 연구변수는 기준인 0.5 이상인 값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tion :PE), 노력기대(Effort Expectation :EE), 사회적 영향(Social Influence :SI), 인지적 위험(Perceived Risk :PR),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s :FC), 사용의도(Acceptance Intention :AI), 사용행동(Use Behavior :UB) 등의 7개 변수에 대해 AMOS를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결과 모든 연구 변수들의 C.R.값은 0.7 이상으로 측정되어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26]. 또한, AVE값도 0.5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s α값은 모두 0.6 보다 높게 나타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델의 적합도는 Chi-square=528.122(d.f.=325, p=.000)로 나왔으며, TLI=0.951, CFI=0.947, IFI=0.941로 나와 증부합지수인 TLI, CFI, IFI가 0.9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절대부합지수인 RMSEA=0.042로 나타나 0.5 이하로 나타나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구성요인 타당성 및 신뢰성 결과는 표 2와 같다.

        
          Table 2.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Constructs
              	Factor
Loading
              	C.R
              	AVE
              	Cronbach’α
            

          
          
            	PE
            	1
2
3
            	0.869
0.805
0.825
            	0.901
            	0.685
            	0.862
          

          
            	EE
            	1
2
3
            	0.844
0.873
0.832
            	0.912
            	0.725
            	0.871
          

          
            	SI
            	1
2
3
            	0.812
0.728
0.835
            	0.897
            	0.672
            	0.834
          

          
            	PR
            	1
2
3
            	0.821
0.829
0.862
            	0.892
            	0.693
            	0.824
          

          
            	FC
            	1
2
3
            	0.831
0.835
0.782
            	0.898
            	0.685
            	0.868
          

          
            	AI
            	1
2
3
            	0.903
0.912
0.852
            	0.953
            	0.793
            	0.928
          

          
            	UB
            	1
2
3
            	0.765
0.795
0.886
            	0.892
            	0.652
            	0.847
          

        

        

        다음으로는 판별타당성은 상관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평균분산추출(AVE) 제곱근 값이 다른 연구 변수의 상관계수 값보다 크다면 판별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 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변수 간의 상관관계 값이 평균분산추출의 제곱근 값을 표 3의 대각선에 표기한 수치보다 낮아므로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은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이다.

        
          Table 3.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s
              	PE
              	EE
              	SI
              	PR
              	FC
              	AI
              	UB
            

          
          
            	PE
            	0.828
            	
            	
            	
            	
            	
            	
          

          
            	EE
            	0.356
            	0.851
            	
            	
            	
            	
            	
          

          
            	SI
            	0.289
            	0.365
            	0.819
            	
            	
            	
            	
          

          
            	PR
            	0.185
            	0.169
            	0.029
            	0.832
            	
            	
            	
          

          
            	FC
            	0.276
            	0.573
            	0.413
            	0.143
            	0.828
            	
            	
          

          
            	AI
            	0.465
            	0.462
            	0.512
            	-0.331
            	0.518
            	0.891
            	
          

          
            	UB
            	0.364
            	0.421
            	0.385
            	0.019
            	0.462
            	0.569
            	0.807
          

          
            	대각선값 : AVE의 제곱근값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χ²=398.3(d.f.=268, p=0.000), RMSEA=0.048, NFI=0.914, TLI=0.906, IFI=0.925, CFI=0.931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결과 증부합지수인 TLI, CFI, IFI가 0.9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절대부합지수인 RMSEA는 0.5 이하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하였다. 다음의 표 4는 가설검증 결과이다.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
          
          

        

        
          
            
              	Path
              	Coefficient
              	t-value
              	P-value
              	Result
            

          
          
            	H1: 성과기대->수용의도
            	0.348
            	3.597
            	0.000
            	채택
          

          
            	H2: 노력기대->수용의도
            	0.211
            	1.982
            	0.046
            	채택
          

          
            	H3: 사회적영향->수용의도
            	0.783
            	9.203
            	0.000
            	채택
          

          
            	H4: 인지적위험->수용의도
            	-0.291
            	-2.538
            	0.035
            	채택
          

          
            	H5: 촉진조건->수용의도
            	0.085
            	1.779
            	0.062
            	기각
          

          
            	H6: 촉진조건->사용행동
            	0.017
            	1.526
            	0.097
            	기각
          

          
            	H7 수용의도->사용행동
            	0.497
            	5.952
            	0.000
            	채택
          

        

        

        가설검증 분석결과, H1: 성과기대는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348, t=3.597, p=0.000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H2: 노력기대는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211, t=1.982, p=0.046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H3: 사회적영향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783, t=9.203, p=0.000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H4: 인지적위험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291, t=-2.538, p=0.035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H5: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085, t=1.779, p=0.062로 나타나 기각 되었다. H6: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017, t=1.526, p=0.097로 나타나 기각 되었다. H7 : ChatGPT의 사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경로계수=0.497, t=5.952, p=0.000로 나타나 채택 되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ChatGPT를 대학생 및 IT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UTAUT모형의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인지적위험, 촉진조건 등이 ChatGPT의 수용의도와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성과기대는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1이 채택되었다. 이는 유호선 등[24]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ChatGPT의 성과기대는 초기 서비스만큼 성과기대가 높아야 사용자들의 수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노력기대는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H2이 채택되었다. 노력기대는 지각된 사용용이성 및 정보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유호선 등[25]의 연구에서 노력기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힌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영향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H3은 채택되었다. 강선희[19]와 Jeon 등[15]의 연구에서 인지된 사회적 영향이 수용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힌 바와 같은 결과이다.

      넷째, 인지적위험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강선희[19]의 연구에서와 인지된 위험은 결제시스템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혁신 저항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H5와 촉진조건은 ChatGPT의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은 H6은 기각되었다. 이는 강진희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27].

      여섯째, ChatGPT의 사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가설 H7은 채택 되었다. 이는 기존의 Venkatesh 등[15]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새로운 정보기술 수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 의해 형성된 사용의도는 정보기술의 실제 사용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기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대학 재학생들과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인 ChatGPT의 사용의도를 기술사용과 수용에 관한 통합이론(UTAUT)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들 연령층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Chat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7]. 그러므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대상으로 ChatGPT의 사용의도를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세대의 ChatGPT에 대한 생각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생성형 AI인 ChatGPT는 현재 GPT-4의 출시로 멀티모달(Multimodal) 기능이 강화되어 이미지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기능이 가능해졌으며, 더욱 정교한 언어 이해와 처리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구글이 대화형 생성 AI Bard는 2023년 2월 6일에 발표 이후, 두 달도 채 안돼 훨씬 더 뛰어난 새로운 대형언어모델(LLM)인 '팜2(PaLM 2)' 기반으로 고급 수학 및 추론 기술과 코딩 기능 등을 포함하고 5월 10일 한국을 비롯한 180개국에 동시 출시했다[28].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 생물학 올림피아드 등의 인간 시험에서 테스트에서도 ChatGPT보다 높은 성능을 보였다. 변호사 시험 결과 GPT-4는 상위 10%, ChatGPT는 90%를 기록했고,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는 GPT-4가 상위 1%, ChatGPT가 69%를 기록했다. GPT-4는 이미 인간이 사용하는 성능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29]. 국내에서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를 출시해 검색과 쇼핑에 접목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2021년 11월 한국어 특화 AI 언어 모델 KoGPT를 카카오브레인을 통해 공개했다[6]. 이제 생성형 AI 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처럼 우리의 생활과 근접해 있다. 생성형 AI인 ChatGPT는 오픈AI사가 발표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서 핵심사업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미래이므로 교육계 및 기업에서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ChatGPT는 현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의 능력이 기존의 모델에 비해 정확성이 많은 부분 향상되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허점인 환각(Hallucination)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이나 보안 위험의 가능성과 오류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인공지능이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 틀린 답변을 맞는 말처럼 답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도 경고하고 있다[30]. 그러므로 ChatGPT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ChatGPT의 답변을 확인하지 않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학계에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전체 표본의 240부를 분석에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본을 더 늘여서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변수 외의 다른 일반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실증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ChatGPT 개발에 따른 인터페이스 환경과 신뢰성 변수를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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